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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for stimulating seafood consumption in the growing young 
children market, particularly at a time when interest in healthy eating is increasing. To achieve this, data 
from the 2023 survey on changes in seafood consumption behavior of 1,000 domestic consumers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were utiliz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n ordered probit 
model, along with T-tests and chi-square test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eafood consump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esence of young children in a household significantly influences seafood consumption. 
This is largely due to the perception that seafood is beneficial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infants and toddlers.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prioritize food safety and convenience, showing a preference for pre-processed 
seafood, while households without young children tend to purchase unprocessed seafood and prepare it 
themselv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act of having young children on seafood consumption and purchasing 
behavior,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targeted seafood marketing strategie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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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23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0.72명으로 집계되며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영유아 시장은 성장 추세를 보인다. 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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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희ㆍ한기욱

ㆍ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가정 내 한 자녀를 위해 여러 어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인 “텐 포

켓(Ten Pocket)1)”이라는 신조어로 설명될 수 있다.
영유아기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ㆍ인지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며(김은경 외, 2018), 

이 시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저체중으로 인한 성장 지연이나 비만과 같은 영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임유신, 1999; 하애화 외, 2008; 서소정 외, 2009). 따라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적절한 영양 공

급은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다. 이로 인해 영유아 양육자는 자녀들의 먹거리와 식품 

안전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심종섭, 2011; 장정민 외, 20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

업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80억 원이었던 간편 영유아식 시장은 2020년에 세 배 규모인 1,700억 원

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33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기는 또한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이기열, 1990). 식품 섭취는 오랜 기간 축적된 

식행동의 결과이며(차수연 외, 2019), 어린 시절 경험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매우 낮은 경향

이 있다(조미연 외, 2001). 이때의 식품 경험은 선호도를 형성하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착된 

식습관으로 이어진다(Birch, 1987; 정영혜, 2006; Musarskaya et al., 2018). 특히, 어린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향후 수산물 소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Honkanen et al., 2005; Kluger, 2010), 이 

시기에 수산물을 접하고 섭취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Xiang et al., 2016).
수산식품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뇌 발달과 시력 향

상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 무기질,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유아에

게 특히 중요하다(Xiang et al., 2016; Bernstein et al., 2019). 이러한 영양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2021
년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어린이들이 육류에 비해 수산식품을 적게 섭취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어패류를 주 2~3회, 연령에 맞춰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육류와 생선 섭취에 따른 

지방산 섭취 양상을 분석한 결과, 육류 섭취가 많은 집단의 지방 섭취 비율이 생선 섭취가 많은 집단

보다 높았다. 이는 고단백 저칼로리의 어패류 섭취가 영유아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이영아 외, 1999; 이정숙 외, 2000).
한편, 2022년 국민건강통계조사에 따르면 2007년과 비교해 2022년 영유아의 1일 수산식품 섭취량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육류 섭취량은 115.9% 증가했지만, 해조류 섭취량은 

13.3% 증가에 그쳤고, 어패류 섭취량은 오히려 15.5% 줄어들었다. 수산물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손질과 조리의 번거로움, 그리고 가격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한기욱 

외, 2023). 이런 추세는 수산식품의 영양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가 줄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부터 수산식품 섭취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평생 건강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영유아 수산식품 소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구ㆍ사회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수산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예를 들어, 박성쾌(2008)는 연령 구조 변화가 수산식품 소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 고령화로 인해 수산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봉태(2012)

1) 텐 포켓이란 아이들에게 열 개의 주머니가 있다는 뜻으로, 부모 외에도 조부모, 삼촌, 이모, 지인까지 더하여 아이를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을 용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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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예를 들어, 박성쾌(2008)는 연령 구조 변화가 수산식품 소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 고령화로 인해 수산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봉태(2012)

1) 텐 포켓이란 아이들에게 열 개의 주머니가 있다는 뜻으로, 부모 외에도 조부모, 삼촌, 이모, 지인까지 더하여 아이를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을 용어를 나타냄

는 인구 사회구조 변화가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정아(2014)는 어류 소비 패턴과 선호도를 조사ㆍ분석하여 급변하는 식품 소비 트

렌드에 맞는 어류 제품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기욱 외(2023)는 국내 수

산식품 소비 정체를 지적하며, MZ 세대를 대상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수산식품 공급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산식품 소비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

어졌다. Baumann et al.(2016)은 부모의 식습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수산물

을 자주 소비할 경우 자녀도 더 자주 수산물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소비 차이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Olafsdottir et al.(2020)은 수산물의 영양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을 고려해 수산물을 선택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 연구 또한 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소비 패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국내에서는 이호진(2016)이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영유아용 김의 선택 속성 중요도를 

분석해 기초 자료를 제공했으나, 김을 제외한 수산식품 전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영유아 수산식품 소비 특성을 분석하여, 정체된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영유아 수산식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

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유 여부가 수산식품 소비 결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 수산식품 소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수산식품 소비 결정 요인을 다룬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논

문은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소비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교차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소비 

특성을 파악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특정 수산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전반을 아우르는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영유아 수산식

품 소비 동향을 살피고, Ⅲ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 및 방법론을 소개하며, Ⅳ장에서 실증 분

석 결과를 제시하고, Ⅴ장에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Ⅱ. 영유아 수산식품 소비 동향

1. 영유아 시기의 단백질 섭취원으로서의 수산식품 섭취의 의미  

영유아기는 생애 중 신체의 성장과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로(박혜진, 2005),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질병관리청(2023)에 따르면, 단위 체중당 

에너지 필요량이 어느 시기보다 높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단백

질은 근육과 뼈 등 신체 주요 부위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이다. 체내에 저장된 철분이 

생후 6개월부터 소진되기 시작하는 만큼, 이 시기부터 영유아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약 

12~25g으로 다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섭취원 중 하나인 수산식품은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

여 영유아 두뇌 발달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한다. 또한 수산식품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

적인 섭취원인 육류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하다. <그림 1>은 인체 건강을 위한 영양소 공급원으로서 수

산식품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100g 섭취 시 수산식품이 육류 못지 않은 영양 성분을 제공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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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준다(Golden, 2021). 특히 수산식품은 육류보다 단백질 대비 지방 함량이 적어, 아동비만이 증가

하는 현재,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상은 외, 2020). 즉, 영유아 시기의 

수산식품 섭취는 중요한 영양소 공급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 영유아 수산식품 소비 동향

질병관리청(2023)의 영유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추이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육류 섭취량은 

<그림 1> 인체 건강 영양소 공급원으로서 수산식품 

연령(세) 에너지 필요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영아기
0~5개월 500 - - 10
6~11개월 600 12 15 -

유아기
1~2세 900 15 20 -
3~5세 1,400 20 25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표 1>  영유아의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 기준
(단위: kcal/일, 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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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섭취는 중요한 영양소 공급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 영유아 수산식품 소비 동향

질병관리청(2023)의 영유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추이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육류 섭취량은 

<그림 1> 인체 건강 영양소 공급원으로서 수산식품 

연령(세) 에너지 필요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영아기
0~5개월 500 - - 10
6~11개월 600 12 15 -

유아기
1~2세 900 15 20 -
3~5세 1,400 20 25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표 1>  영유아의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 기준
(단위: kcal/일, g/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난류와 우유류 또한 변동은 있으나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어패류 섭취량은 2007년 38.1g에서 2022년 32.2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수산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유아의 연령별 단백질 섭취 현황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세의 경우, 2022년 육류와 

난류 섭취량이 200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유류 섭취량도 11.9% 늘어났다. 반면, 어패

류 섭취량은 15.7% 감소했다. 35세는 같은 기간 동안 육류 섭취량이 87.9%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

을 보였고, 우유류 섭취량도 3.1% 증가했다. 그러나 난류와 어패류 섭취량은 각각 12.9%와 15.4% 감

소했으며, 특히 어패류 섭취량 감소는 1~2세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즉,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지

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는 증가한 반면, 고단백 식품군인 어패류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영유아 동물성 단백질군 섭취량 추이

1~2세 3~5세

<그림 3> 연령별 영유아 동물성 단백질군 섭취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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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2023년 수산식품 소비

행태 변화 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 비율을 반영하여 지역, 성별, 
나이에 따라 표본이 배분되었으며, 전국 19세 이상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이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 350명이 포함되었다.
조사 내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품 주 구입자의 수산식품 소비행태, 영유아를 위한 수

산식품 소비행태, 그리고 영유아 수산가공식품 소비행태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 연

령, 거주지 등 가구 및 개인의 인구ㆍ사회적 특성도 포함되어 있다.
본 설문에서 수산식품은 수산물 원물 또는 단순 가공제품(냉동 필렛 등)을 의미하며, 수산가공식품

은 즉석미역국, 조미김, 참치캔, 어묵, 생선구이 제품 등 즉시 섭취 가능한 형태를 의미한다. 주요 분

석 대상인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따라 만 6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설문이 2023년 1월에 시행

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만 6세 유아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국 19세 이상 식품 주 구입

자 1,000명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506명(50.6%), 남성은 494명(49.4%)으로 나타났다. 연

령 분포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하며, 60세 이상이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 

내 영유아의 나이는 0세부터 6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고, 직업군에서는 사무ㆍ기술ㆍ관리직이 37.3%
로 가장 많았다.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의 식품 주구입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여성은 176명
(50.3%), 남성은 174명(49.7%)이었다. 연령 분포는 20대, 30대, 40대가 각각 23.7%, 24.9%, 2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영유아의 나이는 0세부터 만 6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변수  전체 표본 영유아 가구 대상 

전체 
사례 수(n) 비율(%) 사례 수(n) 비율(%)

1,000 100.0 350 100.0

성별
남성 494 49.4 174 49.7
여성 506 50.6 176 50.3

<표 3> 인구사회구성별 기초통계량
(단위: n, %)

구분 조사 내용

응답자 인적사항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혼인상태, 가구원 수, 가구 소득 등 

식품 주구입자 대상 소비행태 문항
식료품 평균 소비빈도, 식료품 회 평균 구매 금액, 주 구입처, 수산식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수산식품 외식/내식 빈도 등 

영유아 수산식품 
소비행태 관련 문항

영유아를 위한 수산식품 구매 수준, 영유아를 위해 구매/비구매 이유, 주구입처, 
영유아를 위해 주로 구매하는 수산식품 종류 등 

영유아 수산가공식품
소비행태 관련 문항 

영유아를 위한 수산가공식품 구매 수준. 영유아용 수산가공식품 구매/비구매 이유, 
향후 수산가공식품 구매 의향 등 

<표 2> 수산식품 소비 행태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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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2023년 수산식품 소비

행태 변화 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 비율을 반영하여 지역, 성별, 
나이에 따라 표본이 배분되었으며, 전국 19세 이상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이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 350명이 포함되었다.
조사 내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품 주 구입자의 수산식품 소비행태, 영유아를 위한 수

산식품 소비행태, 그리고 영유아 수산가공식품 소비행태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 연

령, 거주지 등 가구 및 개인의 인구ㆍ사회적 특성도 포함되어 있다.
본 설문에서 수산식품은 수산물 원물 또는 단순 가공제품(냉동 필렛 등)을 의미하며, 수산가공식품

은 즉석미역국, 조미김, 참치캔, 어묵, 생선구이 제품 등 즉시 섭취 가능한 형태를 의미한다. 주요 분

석 대상인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따라 만 6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설문이 2023년 1월에 시행

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만 6세 유아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국 19세 이상 식품 주 구입

자 1,000명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506명(50.6%), 남성은 494명(49.4%)으로 나타났다. 연

령 분포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하며, 60세 이상이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 

내 영유아의 나이는 0세부터 6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고, 직업군에서는 사무ㆍ기술ㆍ관리직이 37.3%
로 가장 많았다.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의 식품 주구입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여성은 176명
(50.3%), 남성은 174명(49.7%)이었다. 연령 분포는 20대, 30대, 40대가 각각 23.7%, 24.9%, 2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영유아의 나이는 0세부터 만 6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변수  전체 표본 영유아 가구 대상 

전체 
사례 수(n) 비율(%) 사례 수(n) 비율(%)

1,000 100.0 350 100.0

성별
남성 494 49.4 174 49.7
여성 506 50.6 176 50.3

<표 3> 인구사회구성별 기초통계량
(단위: n, %)

구분 조사 내용

응답자 인적사항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혼인상태, 가구원 수, 가구 소득 등 

식품 주구입자 대상 소비행태 문항
식료품 평균 소비빈도, 식료품 회 평균 구매 금액, 주 구입처, 수산식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수산식품 외식/내식 빈도 등 

영유아 수산식품 
소비행태 관련 문항

영유아를 위한 수산식품 구매 수준, 영유아를 위해 구매/비구매 이유, 주구입처, 
영유아를 위해 주로 구매하는 수산식품 종류 등 

영유아 수산가공식품
소비행태 관련 문항 

영유아를 위한 수산가공식품 구매 수준. 영유아용 수산가공식품 구매/비구매 이유, 
향후 수산가공식품 구매 의향 등 

<표 2> 수산식품 소비 행태 조사 내용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유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수산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소비자의 수산물 및 수산가

공식품 소비 빈도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5단계로 구분한 설문 문항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리
커트형 응답으로 수집된 설문 데이터는 일반적인 선형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인 최소자승법(OLS)으로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순서형 자료에 

적합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수산식품 구매 결정에 직면한 

소비자가 수산식품 구매함으로써 얻는 효용( )이 구매하지 않은 경우의 효용( )과 비교하여 더 크

다면 수산식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소비자 i가 수산식품 구매로 얻는 효용함수()는 아래

의 식 (1)과 같다. 는 모형에 의해 설명가능한 실제 관측 가능한 부분을 나타내며, 실제 관측이 불

가능하여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은 로 나타냈다.  
 
                                                                            (1) 
 
설명이 불가능한 확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는 관측 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 

연령

20대 160 16.0 83 23.7
30대 151 15.1 87 24.9
40대 184 18.4 93 26.6
50대 196 19.6 41 11.7

60세 이상 309 30.9 46 13.1

지역

서울 187 18.7 68 19.4
인천/경기 317 31.7 118 33.7

충청 107 10.7 39 11.1
전라 98 9.8 28 8.0
경북 97 9.7 26 7.4
경남 151 15.1 57 16.3

강원/제주 43 4.3 14 4.0

직업

자영업 106 10.6 30 8.6
사무/기술/관리직 373 37.3 134 38.3
판매/서비스업 70 7.0 17 4.9
전문직/공무원 107 10.7 54 15.4
기능/노무직 45 4.5 14 4.0

기타(농/임/어업/축산업, 
주부, 무직, 학생) 299 29.9 101 28.9

아동 
연령 

0세 40 4.0 40 11.4
만 1세 43 4.3 43 12.3
만 2세 46 4.6 46 13.1
만 3세 51 5.1 51 14.6
만 4세 59 5.9 59 16.9
만 5세 50 5.0 50 14.3
만 6세 61 6.1 61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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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변수를 이용하여 다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수산식품 소비빈도가 많아질 경우 추가적으로 얻

어지는 효용을 라고 하였을 때 소비자 의사결정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수산식품을 구매하였을 때 소비자 i가 얻는 효용은 이고, 수산식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얻는 

소비자의 효용은 로, 소비자 i의 효용이 0보다 작다면( ≤) 영유아를 위해 수산식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는 수산식품 소비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얻는 추가 효용분이 소비빈도를 늘리기 위한 

비용의 증가분보다 큰지를 나타내는 소비빈도에 대응하는 임계치(threshold parameter)를 뜻한다. 수산

식품 소비빈도를 결정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j개라고 하였을 때,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3)
     ≺         ≤ 

                       ...
            ≻  

이때 오차항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을 때 확률형태는 순위화된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이 된다. 순위 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이 표준 정규분포의 오차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                                                            (4)

위의 식 (4)는 효용증가분()에 영향을 주는 영유아 보유 유무 및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와 잔차항 이며, 식 (4)로부터 소비자의 수산식품 소비빈도가 j범주에 들어갈 확률을 계

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의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5)

식 (5)에서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내며, 대응하는 우도함수와 로그우도함수는 

아래의 식 (6)과 같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추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6)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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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변수를 이용하여 다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수산식품 소비빈도가 많아질 경우 추가적으로 얻

어지는 효용을 라고 하였을 때 소비자 의사결정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수산식품을 구매하였을 때 소비자 i가 얻는 효용은 이고, 수산식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얻는 

소비자의 효용은 로, 소비자 i의 효용이 0보다 작다면( ≤) 영유아를 위해 수산식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는 수산식품 소비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얻는 추가 효용분이 소비빈도를 늘리기 위한 

비용의 증가분보다 큰지를 나타내는 소비빈도에 대응하는 임계치(threshold parameter)를 뜻한다. 수산

식품 소비빈도를 결정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j개라고 하였을 때,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3)
     ≺         ≤ 

                       ...
            ≻  

이때 오차항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을 때 확률형태는 순위화된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이 된다. 순위 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이 표준 정규분포의 오차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                                                            (4)

위의 식 (4)는 효용증가분()에 영향을 주는 영유아 보유 유무 및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와 잔차항 이며, 식 (4)로부터 소비자의 수산식품 소비빈도가 j범주에 들어갈 확률을 계

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의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5)

식 (5)에서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내며, 대응하는 우도함수와 로그우도함수는 

아래의 식 (6)과 같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추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6)

log  log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수산식품 소비 결정 요인을 분석한 후, 각 변수의 변화가 소비 확

률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계효과 분석은 주어진 변수의 

변화가 소비자들의 수산식품 소비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어, 변수 간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영유아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 소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유 여부가 가구의 수산식품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 간 차이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변수들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과 각 

가구 유형의 소비 특성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소비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프로빗 모형

(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는 최근 수산식품 소비 행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영유아를 보

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수산식품 소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수산식품 소비빈도는 

① 1달에 1회 또는 그보다 드물게, ② 2주일에 1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매일로 구분하여 분

석되었다2).
연령 변수는 10년 단위로 20대, 30대 등 세대별로 설정하였고, 20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소득 

변수는 9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1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은 수

산식품 소비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비빈도

의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계수 값이 커지는 경향은 있었으나(박성쾌, 2008; 김봉태, 
2012; 한기욱 외, 2023),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연령 변수는 10년 단위로 20대, 30대 등 세대별로 설정하고, 20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소득 변

수는 9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1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은 수산

식품 소비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비 빈도

의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계수 값이 커지는 경향은 있었으나(박성쾌, 2008; 김봉태, 
2012; 한기욱 외, 2023),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에서 수산식품 

소비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을 통해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를 위해 수

산식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로는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어서(47.0%)’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영
유아가 선호하는 식품이라서(26.5%)’, ‘영유아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16.0%)’, ‘다양한 반찬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9.4%)’, ‘맛이 좋아서(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산식품이 영유아의 두뇌 

발달과 시각 기능 등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Baumann et al., 2016; Olafsdottir et al., 2020).

2) 수산식품 소비빈도 문항은 ① 매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일에 1회 ⑤ 1달에 1회 ⑥ 그보다 드물게로 설계
되어 있으나, 빈도가 높을수록 양의 계수가 나오도록 해석의 용이성 등을 위해 빈도를 ① 1달에 1회 또는 그보다 드
물게, ② 2주일에 1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매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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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변수 분석 결과, 강원도와 제주도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수산식품 소비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 두 지역은 연안에 위치해 신선한 수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

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수산물 소비가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Schaefer et al., 2014; Maliva 
et al., 2018; Syafiq et al., 2021; Love et al., 2020). 직업별로는 외식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판

매/서비스업 종사자와 전문직/공무원에서 소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변수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p값
성별(여성) -0.054 0.080 0.501 
연령(20대) 참조 집단

30대 -0.103 0.131 0.433 
40대 0.002 0.127 0.985 
50대 0.062 0.130 0.634 

60대 이상 0.166 0.123 0.176 
영유아(미보유) -0.261*** 0.081 0.001 

소득(100만 원 미만) 참조 집단

100~200만 원 미만 0.077 0.292 0.791 
200~300만 원 미만 0.427 0.270 0.114 
300~400만 원 미만 0.376 0.263 0.152 
400~500만 원 미만 0.516* 0.267 0.053 
500~600만 원 미만 0.647** 0.269 0.016 
600~700만 원 미만 0.639** 0.280 0.023 
700~800만 원 미만 0.551* 0.284 0.052 

800만 원 이상 0.597** 0.274 0.029 
지역(서울) 참조 집단

인천/경기 0.110 0.099 0.268 
대전/세종/충북/충남 -0.207 0.132 0.116 

광주/전북/전남 -0.112 0.137 0.414 
대구/경북 0.197 0.135 0.146 

부산/울산/경남 0.013 0.119 0.910 
강원/제주 0.385** 0.182 0.034 

직업(자영업) 참조 집단

사무/기술/관리직 -0.063 0.121 0.602
판매/서비스업 0.140 0.167 0.403
전문직/공무원 0.145 0.150 0.337
기능/노무직 -0.122 0.196 0.534

기타(농/임/어업/축산업, 주부, 무직, 학생) 0.040 0.129 0.755
cut1 -0.631 0.325 -
cut2 -0.018 0.325 -
cut3 0.920 0.326 -
cut4 2.476 0.346 -

Log likelihood -1072.067 Pseudo  0.0501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4>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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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변수 분석 결과, 강원도와 제주도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수산식품 소비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 두 지역은 연안에 위치해 신선한 수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

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수산물 소비가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Schaefer et al., 2014; Maliva 
et al., 2018; Syafiq et al., 2021; Love et al., 2020). 직업별로는 외식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판

매/서비스업 종사자와 전문직/공무원에서 소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변수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p값
성별(여성) -0.054 0.080 0.501 
연령(20대) 참조 집단

30대 -0.103 0.131 0.433 
40대 0.002 0.127 0.985 
50대 0.062 0.130 0.634 

60대 이상 0.166 0.123 0.176 
영유아(미보유) -0.261*** 0.081 0.001 

소득(100만 원 미만) 참조 집단

100~200만 원 미만 0.077 0.292 0.791 
200~300만 원 미만 0.427 0.270 0.114 
300~400만 원 미만 0.376 0.263 0.152 
400~500만 원 미만 0.516* 0.267 0.053 
500~600만 원 미만 0.647** 0.269 0.016 
600~700만 원 미만 0.639** 0.280 0.023 
700~800만 원 미만 0.551* 0.284 0.052 

800만 원 이상 0.597** 0.274 0.029 
지역(서울) 참조 집단

인천/경기 0.110 0.099 0.268 
대전/세종/충북/충남 -0.207 0.132 0.116 

광주/전북/전남 -0.112 0.137 0.414 
대구/경북 0.197 0.135 0.146 

부산/울산/경남 0.013 0.119 0.910 
강원/제주 0.385** 0.182 0.034 

직업(자영업) 참조 집단

사무/기술/관리직 -0.063 0.121 0.602
판매/서비스업 0.140 0.167 0.403
전문직/공무원 0.145 0.150 0.337
기능/노무직 -0.122 0.196 0.534

기타(농/임/어업/축산업, 주부, 무직, 학생) 0.040 0.129 0.755
cut1 -0.631 0.325 -
cut2 -0.018 0.325 -
cut3 0.920 0.326 -
cut4 2.476 0.346 -

Log likelihood -1072.067 Pseudo  0.0501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4>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결정요인 분석

다음은 수산식품 소비 빈도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결과이다. 한계효과는 독립 변수의 변화가 소비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이를 통해 특정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수산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수산식품을 1달에 1회 이하로 섭취할 확률이 2.2% 

증가하고,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은 1.6%, 매일 섭취할 확률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패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연령 변수 분석에서는 30대가 수산식품을 1달에 1회 이하로 섭취할 확률이 6.2% 증가한 반면, 1주
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은 4.3%, 매일 섭취할 확률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소비 빈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연령대

가 높아져도 수산식품 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 준다.

변수 
(1) 1달에 1회 
또는 드물게

(2) 2주일에 
1회

(3) 1주일에 
1회

(4) 1주일에 
2~3회 (5) 매일

성별(여성) 0.022 0.005 -0.008 -0.016 -0.002 
연령(20대)

30대 0.062 0.010 -0.026 -0.043 -0.004 
40대 0.027 0.005 -0.011 -0.020 -0.002 
50대 0.011 0.002 -0.004 -0.008 -0.001 

60대 이상 -0.019 -0.005 0.007 0.016 0.002 
영유아(미보유) 0.0758*** 0.016*** -0.0298*** -0.0568*** -0.0051**

소득(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0.030 0.002 0.015 0.012 0.001 
200~300만 원 미만 -0.149 -0.005 0.073 0.0769* 0.0045*
300~400만 원 미만 -0.135 -0.003 0.067 0.0673* 0.0037*
400~500만 원 미만 -0.1782* -0.011 0.0849* 0.0977** 0.0062**
500~600만 원 미만 -0.22** -0.0222* 0.0996** 0.1339*** 0.0097**
600~700만 원 미만 -0.1951* -0.015 0.0913* 0.1112** 0.0074*
700~800만 원 미만 -0.2081** -0.019 0.0958* 0.1222*** 0.0085**

800만 원 이상 -0.221** -0.0226* 0.1** 0.1339*** 0.0098**
지역(서울)
인천/경기 -0.036 -0.008 0.014 0.027 0.002 

대전/세종/충북/충남 0.074 0.008 -0.034 -0.0453* -0.003 
광주/전북/전남 0.031 0.005 -0.014 -0.021 -0.002 

대구/경북 -0.061 -0.015 0.022 0.049 0.005 
부산/울산/경남 -0.007 -0.001 0.003 0.005 0.000 

강원/제주 -0.1091** -0.0347* 0.0335*** 0.0991* 0.011 
직업(자영업)

사무/기술/관리직 0.021 0.004 -0.009 -0.015 -0.001 
판매/서비스업 -0.043 -0.011 0.016 0.035 0.004 
전문직/공무원 -0.011 0.016 0.036 0.004 -
기능/노무직 0.007 -0.017 -0.028 -0.002 -

기타(농/임/어업/축산업, 주부, 무직, 학생) -0.013 -0.003 0.005 0.010 0.001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주 2: 각 변수별 1단위가 높아질 때, 확률의 변화 크기임

<표 5>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빈도에 대한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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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한계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수산식품을 

1달에 1회 이하로 섭취할 확률이 7.58% 감소한 반면, 2주일에 1회 섭취할 확률은 1.6%, 1주일에 1회 

섭취할 확률은 2.98% 감소하고,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은 5.68%, 매일 섭취할 확률은 0.51%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영유아의 영양을 고려하여 수산식품 소비 빈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

음을 보여 준다.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는 500~600만 원 및 그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 수산식품을 더 자주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500~600만 원 소득 가구는 1주일에 2~3회 수산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13.39% 증가하고, 매일 섭취할 확률도 0.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0~700만 원 소득 가구도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이 11.12%, 매일 섭취할 확률이 0.7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00~800만 원 소득 구간에서는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이 12.22%, 매일 섭취할 확률은 0.85% 증

가했다. 800만 원 이상의 소득 가구는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이 13.39%, 매일 섭취할 확률이 

0.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수산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건강을 

고려한 소비 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수산식품을 자주 섭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

서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은 9.91%, 매일 섭취할 확률은 1.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는 지역 특성상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접근성과 관광객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소비 특성 분석

1) 수산식품 소비빈도

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빈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영유아를 보유한 

350가구와 미보유 65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 빈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매일’ 또는 ‘주 2~3회’ 수산식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미보유 가구는 ‘1달에 1회’ 또는 

‘그보다 드물게’ 수산식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교차 분석 결과에서도 영유아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 수산식품 소비 패턴의 차이가 통계적으

<그림 4>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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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한계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수산식품을 

1달에 1회 이하로 섭취할 확률이 7.58% 감소한 반면, 2주일에 1회 섭취할 확률은 1.6%, 1주일에 1회 

섭취할 확률은 2.98% 감소하고,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은 5.68%, 매일 섭취할 확률은 0.51%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영유아의 영양을 고려하여 수산식품 소비 빈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

음을 보여 준다.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는 500~600만 원 및 그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 수산식품을 더 자주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500~600만 원 소득 가구는 1주일에 2~3회 수산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13.39% 증가하고, 매일 섭취할 확률도 0.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0~700만 원 소득 가구도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이 11.12%, 매일 섭취할 확률이 0.7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00~800만 원 소득 구간에서는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이 12.22%, 매일 섭취할 확률은 0.85% 증

가했다. 800만 원 이상의 소득 가구는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이 13.39%, 매일 섭취할 확률이 

0.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수산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건강을 

고려한 소비 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수산식품을 자주 섭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

서 1주일에 2~3회 섭취할 확률은 9.91%, 매일 섭취할 확률은 1.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는 지역 특성상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접근성과 관광객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소비 특성 분석

1) 수산식품 소비빈도

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빈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영유아를 보유한 

350가구와 미보유 65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 빈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매일’ 또는 ‘주 2~3회’ 수산식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미보유 가구는 ‘1달에 1회’ 또는 

‘그보다 드물게’ 수산식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교차 분석 결과에서도 영유아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 수산식품 소비 패턴의 차이가 통계적으

<그림 4>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빈도

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arson 카이제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값은 14.979, 자유도는 4, 유
의확률(p 값)은 0.010으로 나타나, 영유아 보유 가구가 수산식품을 더 빈번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기존 

연구(Baumann et al., 2016; Olafsdottir et al., 2020)와 일치함을 시사한다. 즉, 영유아 보유 가구는 ‘매
일’ 또는 ‘주 2~3회’ 수산식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미보유 가구는 ‘2주에 1회’ 또는 ‘그보다 

드물게’ 구매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점이 밝혀졌다.

2) 수산식품 구입 형태

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 형태 또한 분석하였다(<그림 5>). 전반적으로 영유아를 보

유한 가구는 ‘즉시 섭취 가능 형태’, ‘반조리된 형태’, ‘구입처에서 손질하여 포장된 형태’의 구입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미보유 가구는 ‘구입처에서 손질’ 또는 ‘직접 손질’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분석 결과,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 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Pearson 카이제곱 값은 9.734, 자유도는 4, 유의확률(p 값)은 0.045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교차 분석 결과

영유아 
보유 유무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전체 
8

(0.8)
179

(17.9)
324

(32.4)
221

(22.1)
165

(16.5)
103

(10.3)
영유아
 보유

4
(1.1)

79**
(22.6)

108
(30.9)

82
(23.4)

53
(15.1)

24**
(6.9)

영유아 
마보유

4
(0.6)

100*
(15.4)

216
(33.2)

139
(21.4)

112
(17.2)

79*
(12.2)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6>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빈도 교차표
(단위: n, %) 

<그림 5>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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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를 시사한다. 특히,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구입처에서 손질 및 포장된 수산식품을 선호하

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영유아를 둔 가구가 수산물을 원물 상태로 직접 손질하기보다는 손질

된 형태의 편리한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에서 가시 

제거 등의 번거로움이 수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Carstairs et al., 2017)와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수산식품 구입 속성

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 속성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에서는 46.1%의 

소비자가 신선도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20.1%), 식품 

안전성(14.0%), 맛(8.9%), 조리의 편리성(5.2%), 저장의 편리성(4.0%), 구입의 편리성(1.7%)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영유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52.6%의 소비자가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수산식품 구입형태

영유아 
보유 유무

직접 손질 구입처에서 손질
구입처에서 
손질하여 

포장된 형태
반조리된 형태

즉시 섭취 가능 
형태

전체 
135

(13.5)
377

(377)
369

(36.9)
29

(2.9)
90

(9.0)
영유아
 보유

40
(11.4)

116
(33.1)

148*
(42.3)

12
(3.4)

34
(9.7)

영유아 
마보유

95
(14.6)

261
(40.2)

221
(34.0)

17
(2.6)

56
(8.6)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7>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 형태 교차표
(단위: n, %) 

<그림 6>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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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를 시사한다. 특히,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구입처에서 손질 및 포장된 수산식품을 선호하

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영유아를 둔 가구가 수산물을 원물 상태로 직접 손질하기보다는 손질

된 형태의 편리한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에서 가시 

제거 등의 번거로움이 수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Carstairs et al., 2017)와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수산식품 구입 속성

영유아 보유 여부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 속성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에서는 46.1%의 

소비자가 신선도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20.1%), 식품 

안전성(14.0%), 맛(8.9%), 조리의 편리성(5.2%), 저장의 편리성(4.0%), 구입의 편리성(1.7%)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영유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52.6%의 소비자가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수산식품 구입형태

영유아 
보유 유무

직접 손질 구입처에서 손질
구입처에서 
손질하여 

포장된 형태
반조리된 형태

즉시 섭취 가능 
형태

전체 
135

(13.5)
377

(377)
369

(36.9)
29

(2.9)
90

(9.0)
영유아
 보유

40
(11.4)

116
(33.1)

148*
(42.3)

12
(3.4)

34
(9.7)

영유아 
마보유

95
(14.6)

261
(40.2)

221
(34.0)

17
(2.6)

56
(8.6)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7>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 형태 교차표
(단위: n, %) 

<그림 6>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

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가격(23.0%), 맛(10.5%), 식품 안전성(6.8%), 조리의 편리성(5.1%), 구입

의 편리성(1.2%), 저장의 편리성(0.8%)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산식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에 대한 영유아 보유 여부별 교차 분석 결과,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Pearson 카이제곱 값은 28.940, 자유도는 6, 유의확률(p 값)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식품 안전성’과 ‘저장

의 편리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영유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신선도’를 더

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영유아 가구의 보육자가 식품 구매 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는 기존 연구(심종섭, 2011)와 일치하며, 동시에 영유아 가구에서 저장의 편리성 또한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건강한 식생활과 영유아 소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가 감소하

고 있는 영유아 수산식품 소비 시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3년에 실시한 

“수산식품 소비행태 변화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 교차 분석을 통해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의 수산식품 소비 결정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소비 행태

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영유아 보유 유무가 수산식품 소비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에 수산식품 소비 빈도, 소비 형태, 그리고 중요하

게 고려하는 속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

선으로 고려하여 식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반면, 영유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신선도를 

중시하며, 수산식품을 직접 손질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보유 유무가 수산식품 구매 행동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 주며, 이는 수산식품 마케팅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영유아를 고려해 수산식품 소비 빈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나

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반적인 수산식품 소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영유아 보유 가구는 

수산식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1순위)
영유아 

보유 유무
가격 맛

식품
안전성

신선도
저장의 
편리성

구입의 
편리성

조리의 
편리성

전체 
219

(22.0)
99

(9.9)
93

(9.3)
501

(50.3)
19

(1.9)
14

(1.4)
51

(5.1)
영유아
 보유

70
(20.1)

31
(8.9)

49**
(14.0)

161
(46.1)

14*
(4.0)

6
(1.7)

18
(5.2)

영유아 
마보유

149
(23.0)

68
(10.5)

44
(6.8)

340*
(52.6)

5
(0.8)

8
(1.2)

33
(5.1)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8> 영유아 보유 유무에 따른 수산식품 구입 시 중요속성(1순위 기준) 교차표
(단위: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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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시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산식품을 더 자주 소비할 수 있도록 손질

된 수산물이나 간편 조리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영양학적 이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가 식품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높은 책임감 때문이다. 영유아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식품의 안전성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체력 안배도 편리

성을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손질된 수산물이나 반조리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들 세대가 직접 수산물 원물을 손질하여 조리하는 경

험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영유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롭고, 직접 식재료

를 다루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중시하며, 신선도와 품질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식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조리 과정을 통해 원하는 맛과 식감을 얻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연구 결과는 수산식품 소비 및 구입 행태에서 영유아 보유 유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 

준다. 이는 수산식품 마케팅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영유아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 마크와 

간편 조리 가능한 제품 개발 및 홍보가 중요하며, 반면 영유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는 

신선도와 품질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그룹 간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은 수산식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산식품 소비 행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의 소비 특성을 구체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초점을 

맞춘 소비 행태 분석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라는 특정 집단에 집중하여 수산

식품 소비 결정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적 기여로는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식품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조한 제품 개발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유아 대상 영양 교육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으

로써,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수산식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뢰

성 있는 홍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양육

자가 수산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식단에 적극적으로 수산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는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설문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의 식습관, 
건강 관련 고려 사항, 환경적 요인(예: 지속 가능성, 윤리적 소비)을 포함한 항목들은 보다 세부적인 

소비 행태 분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의 수산식품 소비 결정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수산식

품 소비 행태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수산식품 마케팅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영유아 시

기부터 수산식품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산업 발전과 소비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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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시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산식품을 더 자주 소비할 수 있도록 손질

된 수산물이나 간편 조리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영양학적 이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가 식품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높은 책임감 때문이다. 영유아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식품의 안전성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체력 안배도 편리

성을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는 손질된 수산물이나 반조리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들 세대가 직접 수산물 원물을 손질하여 조리하는 경

험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영유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롭고, 직접 식재료

를 다루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중시하며, 신선도와 품질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식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조리 과정을 통해 원하는 맛과 식감을 얻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연구 결과는 수산식품 소비 및 구입 행태에서 영유아 보유 유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 

준다. 이는 수산식품 마케팅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영유아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 마크와 

간편 조리 가능한 제품 개발 및 홍보가 중요하며, 반면 영유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는 

신선도와 품질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그룹 간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은 수산식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산식품 소비 행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의 소비 특성을 구체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초점을 

맞춘 소비 행태 분석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라는 특정 집단에 집중하여 수산

식품 소비 결정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적 기여로는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식품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조한 제품 개발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유아 대상 영양 교육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으

로써,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수산식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뢰

성 있는 홍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양육

자가 수산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식단에 적극적으로 수산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는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설문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의 식습관, 
건강 관련 고려 사항, 환경적 요인(예: 지속 가능성, 윤리적 소비)을 포함한 항목들은 보다 세부적인 

소비 행태 분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유아를 보유한 가구의 수산식품 소비 결정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수산식

품 소비 행태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수산식품 마케팅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영유아 시

기부터 수산식품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산업 발전과 소비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S

김봉태 외(2012), “인구ㆍ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KMI 기본연구, 10-50.
김은경 외(2018), “한국 영ㆍ유아의 식생활 현황 연구: 2013~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영양학회, 

51(4), 330-339.
박성쾌(2008), “연령 구조 변화와 수산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 수산경영론집, 43(1), 17-30.
박정아(2014), “어류 소비 패턴 및 선호도 조사ㆍ분석”, 수산경영론집, 49(3), 77-88.
박혜진(2005), “철분과 저작성을 보강한 보충식 섭취가 영유아의 영양 상태 및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

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소정 외(2009), “영ㆍ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식행동과 식품 기호도에 관한 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 19(5), 

659-667.
식품의약안전처,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https://www.mfds.go.kr/brd/m_227/view.do?seq=27865.
심종섭(2011),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영유아식품에 대한 소비자 행태 분석”,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이기열(1992), 특수영양학, 서울: 교문사.
이명숙 외(2022),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 7-10.
이상은 외(2020), “빅데이터에 나타난 아동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아동복지학회 69(1), 57-80.
이영아 외(1999), “우리 나라 일부 초등학교 아동의 육류 및 생선 섭취수준에 따른 지방산 섭취양상과 혈청 지방산조성

의 비교연구”. 32(8), 897907.
이정숙 외(2000), “초등학생의 수산식품 선호도 및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9(6), 11621168.
이호진 외(2016),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항 영유아 김 선택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식품과학회지, 45(6), 

894-902. 
임유신(1999), “영유아기의 영양 문제”, 영양과 건강, 12(2), 22-29.
장원 외(2022), “한국 노인의 수산물 섭취 추이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92019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식품영양과학회, 51(7), 651-659.
장정민 외(2018), “영유아 먹거리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 조사”, 영양학회지, 51(1), 112-121.
정영혜 외(2006),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식품기호도 형성 요인, 식사 섭취 개선 노력과 식품선택 신념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지 11(6), 714-724.
조미연 외(2003), “초등학교 급식의 수산물 이용실태 및 소비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3), 

139-150.
주유정 외(2024), “영유아 어머니의 이유식 지식수준 및 간편 이유식에 대한 인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9(1), 

16-33.
질병관리청, 2022 국민통계연보,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4/sub04_04_01.do.
차수연 외(2019), “식품 섭취 실태와 식행동 분석”, 영양과 건강, 20(4), 55-66.
하애화 외(2008), “영유아기의 잘못된 식습관과 건강 문제”, 영양과 건강, 15(3), 44-5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https://www.atfis.or.kr.
한기욱 외(202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KMI 일반연구, 71-90.
Baumann, S. et al. (2016), “Family-based seafood consumption patterns and influences”, Journal of Family Studies.
Bernstein, A., Oken, E. and Ferranti, S. (2019), “Fish, Shellfish, and Children’s Health: An Assessment of Benefits, 

Risks, and Sustainability”, Pediatrics, 143(6), e20190999.
Birch, L. L. et al. (1987), “What kind of exposure reduces children's food neophobia? Looking vs. tasting”, 9(3), 

171-178.
Carstairs, S. et al. (2017), “How important are the influencing factors to the decision on whether to provide seafood 

in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Appetite, 117, 224-233.
Golden, C. D. et al. (2021), “Aquatic foods to nourish nations”, Nature, 598, 315-320.



60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60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정연희ㆍ한기욱

Honkanen, P., Olsen, S. O. and Verplanken, B. (2005), “Intention to Consume Seafood: The Importance of Habit”, 
Appetite, 45(2), 161-8.

Kluger, j. (2010), Salmon Baby food: How to get kids to eat fish, Time Health.
Love, D. C. et al. (2020), “Food sources and expenditures for seafood in the United States”, Nutrients, 12(6), 1810. 
Lund, E. K. (2013), “Health Benefits of seafood; is it just the fatty acids?”, Food chemistry, 140, 413-420.
Maliva, N. et al. (2019), “Residents’ Perception of seafood as a tourism product”,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in Social Science, 4(3), 68-76.
Musarskaya, M. et al. (2018) “To eat or Not to eat: Seafood Consumption Habit Formation”, 30(3) 227-235.
Olafsdottir, A. et al. (2020), Nutritional information and seafood purchase intentions across Europe, Public Health 

Nutrition.
Schaefer, A. M. et al. (2014), “Hair mercury concentrations and fish consumption patterns in Florida res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7), 6709-6726. 
Syafiq, M. et al. (2023), “Seafood consumption changes and COVID-19 impact index in West Nusa Tenggara, 

Indonesia”, PLOS ONE, 1-22. 
Xiang, B. et al. (2016), “Impacts of nutrition information on choices of fresh seafood among parents”, Marine resource 

economics 31(3): 355-372.




